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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체운동 재현 자동시계 만든

이 민 철

역 사 속 과 학 인 물

혼천의(䑵㼒㢜)는 우리 조상들이 하

늘을 관측하는데 사용하던 대표적

인 천문기구다. 몇 개의 둥근 테를 서로

연결해움직여, 두구멍을통해별을찾아

그 위치를 재는 장치라 할 수 있다. 지금

전국의 과학관 등에는 바로 그런 장치가

전시되어 있는데, 옛 것을 흉내내 복제품

으로서의 혼천의를 전시하고 있는

것이다.  

1700년 전후에 크게 활약

한 이민철(㤚⯐㼣 1631~

1715)은 바로 이 혼천의를 만

든 것으로 유명했던 인물이

다. 전주(㫕㳖) 이 씨인 그는

영의정을 지낸 이경여(㤚敬

㒡 1585~1657)가 아버지이

고, 어머니는 청풍 김 씨로

밝혀져 있는데, 적자가 아니

라 서출(⾲䀋)이었다. 서출이

란 정실 부인의 소생이 아니

라 측실(흔히 첩이라고 하는)

소생이란 뜻이다. 조선시대

에는 서출은 제대로 과거를 보아 관리로

등용되기가불가능했고, 자연히중인층으

로 취급되었다. 이민철이 기술자로 혼천

의를 만들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신분상의

불이익이그원인이었을것으로보인다.  

그는여러차례혼천의를만들고, 또고

쳐 만들었는데, 한영호와 남문현의 논문

‘조선조 중기의 혼천의 복원 연구: 이민

철의 혼천시계’(<한국과학사학회지> 19

권 1호, 1997)에 의하면 적어도 4가지를

그 대표적인 경우로 들 수 있는 것 같다.

특히 그의 혼천의는 실제 천체관측을 위

한 장치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고, 전시

용으로 제작되었음이 분명하다. 마치 지

금 전국 과학관에 전시되어 있는 혼천의

가 실제 관측용이 아닌 것과도 비슷하다

할수있다.

수격식(ㆧ激㊎) 자동천문시계‘혼천의’발명

이민철의 혼천의는 몇 개의 테를 서로

연결해 만든 옛날의 혼천의가 아니라 세

부분으로 구성된 일종의 천문시계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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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이영의‘혼천의’

우선 첫째 구성물로는 천체 현상을 재현

시켜주는장치를들수있다. 이민철의혼

천의는천체를실제관측하려는장치라기

보다는집안에두고천체운동을재현시켜

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었기 때문에 이

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만하다. 둘

째로는 시간을 나타내는 장치와 그 배경

이 되는 기계 장치를 들 수 있다. 셋째 부

분은시계장치와천체운동장치를움직여

주는 동력 부분이다. 이민철의 혼천의는

동력으로 물을 이용했고, 그것은‘수격식

(ㆧ激㊎)’이란 표현으로 나타낸다. 세종

때 장영실(㨠㕼㊵)이 만든 자격루도 바로

이와 비슷한 수격식 자동 물시계였다. 아

마 모양은 크게 달랐겠으나, 이민철의 혼

천의는 장영실의 자격루를 일부 계승한

것이라할수있다. 말하자면이민철은장

영실의자격루에다혼천의를덧붙여자동

시계가 하늘의 현상도 함께 나타내도록

만들었던것이다.    

이에 대해서는 19세기초에 쓴 이규경

(㤚圭景)의글에서도그구조적특성을읽

어 볼 수 있다. 이규경은 그의 방대한 자

료 모음이며 일종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

있는 그의 <오주연문장전산고>(㖝㳝㓘⭎

㨦㭌⽨稿)에‘수명종과 누종표에 대한 변

증설(ㆧ⬀㳃�㳃䉌ⴳ㴛づ)’이란 글을 남

기고있는데, 그가운데바로이민철의혼

천시계에 대한 설명이 있다. 그는 이민철

의 혼천시계를‘수명종(ㆧ⬀㳃)’이라고

불렀다. 그리고그구조로위에는혼의(䑵

㢜)를 설치하고, 가운데에는 물통(� ),

그리고아래에물시계바퀴가달려있다고

했다. 이글에서도이때이민철의수명종

이 송이영(ㄤ 㕬)의 혼의와 다르다는 점

을 지적했다. 이민철의 것이 물통을 이용

해서 물의 힘으로 움직인 것과 달리 송이

영의 것은 서양 추시계의 톱니바퀴를 사

용했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.   

이 혼천의의 크기는 얼마만 했을까? 앞

의 논문에 따르자면 혼천의를 넣은 궤의

높이는 9자(㼃), 너비가 5자 정도, 그리고

길이는 너비의 2배 쯤이라고 짐작하고 있

다. 게다가혼의부분을올려놓은부분이

너비만큼 더 이어져야 하므로 전체 길이

가15자는된다는계산이나온다. 대강길

이가 3m, 너비가 1m, 그리고 높이는 2m

조금 안되는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. 그

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 있는

송이영의 천문시계로 알려진 고려대박물

관의유물을살펴보면잘알수있다. 

국보230호로지정되어있는이혼천시

계는 이민철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송

이영이 만든 것이라 전해진다. 이 혼천시

계를 넣고 있는 나무 궤는 크기가 120×

98×52.3㎝로 되어 있다. 고려대박물관

에 가서 보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해

볼수도있는데, 정확히이민철의것과같

은 때 제작된 것으로 당대의 기록에 밝혀

져있다. 이민철의것이수격식인데비해,

송이영의 것은 자명종(㧣⬀㳄)식이었다.

여기에 40㎝의 혼천의가 달려있으니, 이

민철의 경우도 비슷했을 것으로 짐작이

가능하다. 지금 고려대에 있는 혼천시계

에서도알수있는것처럼, 이민철과송이

영의 혼천의(또는 혼의, 혼천시계)는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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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까지의천문시계를개량하여실내전시

용으로는 불필요한 규형(窺䐸= 천체를 관

측하기 위해 들여다보는 구멍) 부분을 없

애고, 그 대신 두 남북의 극축(極䀆)에 의

하여 천체의 위치 상호관계를 알아볼 수

있게 만들었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구

모형을 만들고 지구 위에 당시 서양 지도

덕택에알려졌던세계지도까지그려놓고

있다. 전상운(㫕⾗㞏) 교수는 이 지구 모

형이 시계의 움직임과 함께 회전하게 되

어 있으므로, 지구의 자전 운동을 나타낸

것이라해석하기도한다. 

‘송이영의 천문시계’와 쌍벽 이뤄

송이영의천문시계가세상에알려진것

은바로전상운교수덕택이다. 전교수는

1960년 세계의 천문시계를 조사연구하

던 미국의 과학사학자인 프라이스(Price)

교수의 연락으로 이 과학사 유물에 주목

하게 되었다. 이미 1936년에 당시 연희전

문에 와 있던 미국 천문학자 루퍼스

(Rufus)가 쓴 논문에 그 사진도 들어 있

었지만, 한국 학자들은 전혀 주목하지 못

하고 있었다. 루퍼스의 논문에는 김성수

의 집에서 찍은 송이영의 혼천시계 사진

도들어있었기때문에, 전상운교수는당

장 조사를 시작해 혼천시계가 고려대 박

물관에 기증되어 잘 보존되고 있음을 확

인했던것이다. 당장그런사실이서양학

자들에게전해졌고, 중국과학사로세계적

명성을 얻은 조셉 니덤(Needham)은 이

천문시계가 전세계 과학박물관에 복사되

어 전시할 가치가 있는 대단한 것이라고

주장하고 나서기까지 했다. 결국 이 유물

은 우리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아 1983년

국보제230호로지정되었다.   

전 교수는 이 시기에 이민철의 혼천의

에도관심을갖고조사를시작했다. 그결

과 이민철이 평생을 살았던 고향인 충남

부여에 가서 그의 후손을 만나고, 이민철

의‘행장기(䎊㨖記)’도 얻을 수가 있었다.

그는1966~67년동안‘서울신문’에우리

전통과학자에 대해 논픽션을 쓴 일이 있

는데, 거기에이민철에대한글을한꼭지

썼고, 그 연재물이 <잃어버린 장>(전파과

학사, 1974)이란 책으로 나왔다. 최근에

쓴 전 교수의 <한국과학사>(사이언스북

스, 2000)에 이민철 부분이 거의 그대로

옮겨져 있다. 그의 말대로 이민철의 혼천

의가 지금 남아 있다면, 송이영의 천문시

계와 함께 17세기 한국 과학사를 빛내는

두가지대조적이면서도상보적인유물로

좋은자랑거리가될수있었을것이다.  

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혼천의와 그 밖

의 여러 천문기구들을 만들게 된 것은 새

로운 역법의 시작과 관련이 있다. 역법이

란 천문계산법인데, 효종 때 조선 왕조는

청나라로부터서양식천문학을받아들이

게 되었고, 이를‘시헌력(㉽䎘⡍)’으로 불

렀다.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임진왜란

이 끝나고 새 시대를 열면서 1600년대 이

후천문기구들이숱하게제작되었음은당

시 기록이 전해주고 있다. 새로운 시대에

걸맞은 천문학과 그에 상당한 기구들을

만들필요성이높아졌던것이다.  

수차 제작에도 큰 활약 보여

이민철은 바로 이 시기에 크게 활약한

혼천의 제작자이다. 그의 기술은 당연히

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차를 만드는 일에

도 활약했던 기록이 보인다. 수차란 물레

방아를 말한다. 또 그런 자격을 인정받아

1648년 무관 계통의 잡직 종9품을 시작

으로 관직을 높여갔다. 1666(현종 6)년에

는절충장(㭝䀒㨊), 3년뒤1669년에는경

복(慶ⵢ)가위장(假㟉㨊), 1671년 경덕(慶

⛈)위장(㟉㨊), 그 10년 뒤인 1681(숙종 7)

년에는 부호군(ⶃ䑪軍)이 되었다. 바로 그

직전 수차를 만들어 공을 세운 것이 인정

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. 그리고 1684(숙

종 10)년에는 충익장(䀏㤷㨊)으로 호군이

되었다. 이처럼 명목상 무관의 자리를 얻

으면서그는실제로는지방관으로도발령

받았는데, 1683(숙종 9)년 이성(㤐ぴ) 현

감(䎱監)을 비롯하여, 1685(숙종 11)년 영

원(寧㞮) 군수, 1697(숙종 23)년 광양(光

㐍) 현감등의기록이보인다.  

이민철이영의정을지낸이경여의서출

아들이라는 것은 앞에서 소개했지만, 그

는 유명한 실학자 이이명(㤚 ⫴ 1658~

1722)의 삼촌이기도 하다.  또 더 따지자

면 그는 세종의 7대 후손이라고도 한다.

그의 아버지의 문집 <백강집>(Ⲩ江㸾)에

보면 그 끝에‘누기서(�器⾱)’란 글이 보

인다. 또 그의 5언고시(㖝㐣古㊈) 가운데

에는‘죽루(㳳⥽)’2수가 보인다. 여기 나

오는루(⥽)란모두물시계를가리킨표현

으로 실제로 이경여는 이 글들에서 자동

물시계로천문시계를겸하게만들어낸아

들 이민철의 천문시계를 노래한 것을 알

수 있다. 이 시들은 이민철의 행장기에도

들어 있어서 이미 전상운 교수가 그의 책

에 소개한 일이 있다. 또 그의 조카 이이

명도 자신의 숙부의 재주에 대해 소개하

고있다.

그는 1715년 4월 23일 고향 부여에서

작고하였으며 지금 부여군 규암면(窺㍕

⪎) 두무절에묘소가남아있다. 


